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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구개발(R&D) 정책방향 전국 설명회, 
현장 연구자와 직접 소통한다

- 전국 각지에서 10차례 이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전국의 대학, 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24년 R&D 정책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순서로 장영진 1차관이 12.6.(수) 고려대학교에서 (대학)고려대학교·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연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업)삼양사·엔도

로보틱스 등 연구자들은 만난다. 산업부는 ▲R&D 혁신방안 ▲‛24년 투자 

방향 ▲글로벌 R&D전략을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산업부가 기업CTO(10.12), 출연연구원장

(10.19), 대학 산학협력단장(11.1), 여성 공학인(11.10), 신진연구자(11.23)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직 현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책 전달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정부는 R&D 다운 R&D를 위해 투자방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으며, 이와 병행해 R&D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인건비 걱정 없이 세계최고·세계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

혁신적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파편화된 지원보다는 대형성과를 

낼 수 있는 R&D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NTIS(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정보를 기초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을 받는 상위 30개 대학의 1억원 미만 과제 수 비중이 5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1차관은 “이번 구조개혁이 완성되면 역량 있고 

도전적인 연구자들에게는 양적·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정부는 현장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연구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에 

정부 투자가 집중되고, 신진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 R&D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연구자들과의 더 많은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강원, 충청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초까지 10여 차례 이상 릴레이 현장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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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년 R&D 정책방향 릴레이 설명회 계획

1. 추진배경

 ㅇ 정부 R&D 구조개혁과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단위 릴레이 현장 설명회 개최

2. 설명회 개요

 ㅇ 일시: ‘23.12.6.(수), 14:00 ~ 15:30 

 ㅇ 장소: 서울 고려대학교 공학관 448 (4층)

 ㅇ 참석: 산업부 1차관(주재), 대학 교수 및 학생, 출연연·기업 연구원 등
     * (대학)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업) 삼양사, 엔도로보틱스, 이퀄 등

 ㅇ 내용: ➊‘24년 R&D 정책방향 발표
➋R&D 혁신방향 논의

3.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 5‘ 인사말 산업부 1차관

14:05∼14:15 10‘ ‘24년 R&D 정책방향 설명 산업부

14:15∼14:25 70‘ R&D 혁신 방향 논의 참석자

14:25∼14:30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1차관


